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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한의약 정책 및 시장 동향

□ 의료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고 현대의학의 한계와 의료비 급증 
등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음. 

❍ (전통의학자원 경제 활성화) 고령화, 만성 퇴행성 질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
한의약산업의 지속 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 추세로, 세계 각국은 
전통의학자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중

-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랜 시간 임상경험과 경험적 관찰을 통해 효능과 
안전성이 입증되고 신약으로서의 시장성과 경제성이 담보된 전통의학(약용식물 
자원)을 신약의 대안으로 주목
* 의약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제약산업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매년 1.2조 달러(약 1,350조원)에 달함

❍ (천연물 의약품 시장규모)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증가로 글로벌 천연물 의약품 
시장 규모도 ‘19년 314억 4,000만 달러(약 40조 3,300억원)에서 ‘26년 413억 
5,000만 달러(약 53조 520억원)로 평균 4.0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중국의 천연물의약품 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이면서 ‘17년 약 5조 7,000억 원에서 
‘24년 10조 1,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
❍ (한약 생산 및 수출입 국내 시장)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된 국내 한약재 시장규모는 
‘20년 3,667억 원으로 ‘19년 대비 10.8% 증가하며, ‘20년 한약재 생산액 품목 
수는 509개로 ‘19년 대비 13.1% 증가함

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
품목 수 428 450 509 489 488

생산액(A) 173,935 196,857 209,305 209,337 249,495
수출액(B) 8,757 11,218 20,086 15,567 11,300
수입액(C) 161,741 145,384 177,479 176,004 221,045

시장규모(D) 326,919 331,023 366,698 369,774 459,240

<표 Ⅰ-2> 우리나라 한약 생산 및 수출입
(단위 : 개, 백만원)

출처 : 한국한의약진흥원(2023), 2023년 한의약산업 통계집
주 : 시장규모(D)=(A)-(B)+(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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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학인 한의약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약 인재 보유 등 
세계 전통 의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음.

❍ (국내 한의약 서비스 경쟁력) 한방 외국인 환자 연평균 15.2% 증가(‘15년 
13,218명 → ‘19년 23,273명), 미국·유럽 전통의학 전문가 3,323명 한의약 교육 
이수(‘16~‘18), 국제표준화기구(ISO) 및 세계보건기구(WHO) 표준제정 참여 등 
한의약 국제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음

- 우리나라는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과 
1천여종의 한약재 자원을 보유

❍ (국내 한의약 의료 서비스) 인력, 기관 등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 2021년 
한의사 수는 26,788명으로 2019년에 비해 5.0% 증가하였으며, 2012년 
20,600명과 비교시 약 30.0%가 증가, 2021년 한방병원 기관 수는 479개, 한의원 
기관 수는 14,557개소이며,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

연도 면허 한의사 수 한방병원 한의원
2019 25,524 353 14,442
2020 26,096 411 14,487
2021 26,788 479 14,557

<표 Ⅰ-3> 연도별 면허 의료인 수

출처 : 보건복지부(2022) 「2022 보건복지통계연보」

❍ (한의약 시장규모) 한약(생약)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8년 1,314억 달러 수준이며, 
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.25% 정도로 예상됨(Comtex News Network)

- (한약/생약제제 시장 규모)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
한약/생약 제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며 ‘21년 1,519억 달러 규모에서 30년 
3,47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11.2% 전망 (Fortune Business Insight, 2022)

□ 한의약 시장에 필수적인 생약 자원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나고야의정서 등으로 원료 
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고, 국내 한약재 자원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와 
지원은 부족함 상황임

❍ (생약 자원의 높은 수입의존도) 한약재 수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△‘16년 
1억 3,331만 달러 △‘17년 1억 2,617만 달러 △‘18년 1억 4,696만 달러 △‘19년 1억 
4,538만 달러로 집계됐고, ‘20년도에는 처음으로 1억 5,000만 달러를 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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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약용자원(반하, 패모 등)도 있으며, 감초, 녹용, 황기, 황금 등 한
약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들도 대부분 수입 물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

❍ (국내 한약재 인프라 및 지원 부족) 생물산업의 원천이 되는 생물자원의 확보는 
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나 약용식물 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을 통한 자원화 및 활용 
연구는 미흡

- 국내에서도 생물 주권 확보를 위한 '제1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(2021~2025)'이 
2021년 나왔으나 한약자원의 초점은 크지 않음

- 국내 한약제제 생산 규모는 전체 제약시장 규모 대비 1.5%(‘13년) 수준에 
불과하며, 한의약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지속되고는 있으나 부처별 한의약 
R&D 총 투자금액은 보건의료 대비 6.9%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

- 국내외 식물성 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다양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 성장 
추세이며 나고야의정서 등으로 생물자원 국내생산 중요성 부각. 

□ 정부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(‘21~‘25)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
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미래 한의약 수요와 산업발전 요구를 
충족할 대책 마련

❍ (한의약 연구개발 지원 체계확대) 한의약 임상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 
연구개발 지원,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

❍ (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 마련) 한의약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 
구축, 한의약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체계 마련, 한의약 공공 연구 인프라 
확충 필요

❍ (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) 한약재 자원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(자원 
수집 및 보존, 표준재배기술 개발, 안전한 한약재 자원 생산 확대 등, 우수품종 
육성 및 보급,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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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한약재 산업현황

□ 한약재 산업 현황
❍ (시장규모) 한약재 시장규모는 △‘17년 2,939억원 △‘18년 3,269억원 △‘19년 

3,310억원 △‘20년 3,666억원 △‘21년 3,697억원 △‘22년 4,592억원으로 
집계되었음

(단위 : 백만원)

출처 : 한국한의약진흥원(2023). 2023년 한의약산업 통계집

<한약재 산업 현황>

❍ (매출액 현황) 한의약 산업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년도별 매출액이 △‘15년 8조 
2,044억원 △‘17년 9조 4,282억원 △‘19년 10조 3,63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
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남

출처 : 한의약진흥원 발표자료(2021) 한의약 산업의 현황과 전망

<그림 Ⅱ-6> 한의약 산업 주요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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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(수출현황) 2022년도 한약재 수출액은 약 113어원으로 전년대비 27.4% 감소함.
- 주요 수입국은 △중국 △러시아 △뉴질랜드 등의 순임.한약재 수출규모는 업체 수 

‘13년 1.7% → ‘15년 1.8% → ‘17년 1.3% → ‘19년 1.2%로 감소하고 있으며 
수출액은 ‘13년 2,799억원 → ‘15년 3,020억원 → ‘17년 1,572억원 → ‘19년 
1,567억원으로 감소하였음

- 수출액의 대다수를 인삼식품, 한방음료, 식품추출가공이 차지하고 있으며, 
한의약품과 완제의약품, 한방의료기기의 비중은 ‘19년도 기준 23.8%로 나타남

❍ (수입현황) ‘22년 한약재 총수입액은 약 2,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.6% 
증가하였고, 주요 수입국은 △중국 △러시아 △뉴질랜드 등의 순임.

-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약용자원(반하, 패모 등)도 있으며, 감초, 녹용, 
황기, 황금 등 한약에 자주 사용되는 약재들도 대부분 수입 물량에 크게 의존하고 
있는 실정임

❍ (한의약 서비스 시설) 한방병원은 ‘18년 307개소, ‘19년 353개소, ‘20년 
411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원도 ‘18년 14,329개소, ‘19년 
14,442개소, ‘20년 14,487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
□ 약용자원 연도별 생산실적
❍ ‘20년 대비 ‘21년에는 농가 수는 29,674호로 2.9% 감소, 전체면적은 

10,706ha로 3.1% 감소, 수확면적은 9,503ha로 3.0% 감소하였고, 생산량은 
58,061M/T로 전년 대비 5.2% 증가함

(단위 : 호, ha, ha, M/T)

출처 : 한국한의약진흥원(2023). 2023년 한의약산업 통계집 재구성

<그림 Ⅱ-7> 약용자원 연도별 생산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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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약재 생산량 현황
❍ ‘22년 기준 약용자원의 생산량 상위 20개 품목의 생산량은 총 54,886M/T이며 

전년 대비 0.4% 감소하였고 상위 6개 품목이 전체 약용자원 생산량의 약 
75.3%를 차지함

약용자원 생산량 상위 20개 품목
(단위 : ha, kg/10a, M/T)

출처 : 한국한의약진흥원(2023). 2023년 한의약산업 통계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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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중국의 중의학 발전계획 및 정책동향

□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
❍ 기존 중의약 발전계획은 국무원에서 직접 발표하여, 중의약청 발표와 차이 존재
❍ 국무원 산하 다양한 부처 및 조직의 중의학 관련 업무를 조정·관리를 강화하여 

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변화로 판단되고 있음
❍ 생명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진전으로 

자국이 보유한 생명유전자원의 현황 파악과 보호 이용 관리 중점
- 중의학은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정부가 보호하며 육성

□ 정책 주요 목표
❍ 2025년까지 중의약 의료서비스 역량 향상, 중의약 발전 정책 마련 및 시스템 

개선을 목표로 함
- 2025년까지 공립중의병원 병상 수를 0.68개(2020년)에서 0.85개로 확대하고, 

중의류 집업(조리) 의사를 인구 천 명당 0.48명에서 0.62명으로 증원
❍ 국민의 요구에 기반하여 3차 공립중의병원 및 중서의결합병원의 감염내과 외래를 

100% 설치하도록 하며, 2차 이상 중의병원내 강복(의학)과 설치율이 70%로 
확대하며, 노인과는 60%로 증설

- 중서의 협력체계의 발전을 위해 2차이상 공립종합병원내 중의임상과 설치율을 
90%로 확대하며, 병상 수를 8.43만개로 확대

□ 정책 세부 내용
❍ (중의의료서비스 시스템 개선) 종합 역량 및 관리 수준이 높은 중의병원을 

기반으로 제1차 국가중의의학센터를 설립하며, 지시급(地市級) 중의의원을 
중심으로 약 130개의 중의중점병원을 건설

- (중의양생보건서비스의 능력 향상) 중의우세진료과를 확대하여, 약 24개의 
국가중의감염병예방센터를 설립, 약 50개의 중서의결합 중점병원 설립을 
지원하고, 약 100개 중서의결합진료방안 혹은 전문가 합의문(專家共識)을 개발

- (중의약전승보호 및 과학기술체계 고도화) 중의약 고전문헌 및 독창적 기술에 대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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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체계 중의약관련 문건(예시)
헌법

-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·개정하는 최고법으로 국가의 모든 법의 효력의 근거가 되는 지위
↓

법률 중의약법, 약품관리법
- 법률은 헌법 다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법으로 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

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제정
↓

행정법규
품종보호조례

야생약재자원보호관리조례
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

-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(전국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결정에 근거)하여 제정
- 법률을 집행하는 규정과 국무원의 행정관리직권을 이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
- 법률이 규정하는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세분화와 보충을 하는 역할

↓
부문규장 약품생산감독관리방법

- 국무원 소속의 각 부, 각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, 행정법규에 근거해 권한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
규범성 문건(=우리나라 행정각부의 부령에 해당) 

- 형식은 '실시세칙', '잠행규정, '통지', '설명', '의견' 등 다양
↓

중앙규범성문건 “145”중의약인재발전규획에 대한 통지
- 중앙행정기관이 법정 권한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결정, 명령 등과 같은 행위규칙으로 

행정법규·규장 이외의 것을 의미
- 일반적으로 결정,  명령,  지시,  행정조치 등의 명칭을 가지는 문건 

<표 Ⅱ-6> 중국의 중의약 관련 법·제도 체계

전승을 실시하여, 중의약전통지식데이터베이스, 보호 목록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
- (중의약산업 고도화) 중국 중약 자원사전을 편찬하고, 국가도지약재목록을 

제정하여 공포함. 전국중약자원조사 데이터베이스 및 중약자원동태감시 
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국가약용종질자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. 중약재 
표준화, 데이터화 추진 및 중약재 품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체계를 구축 및 개선

- (중의약서비스 산업 고도화) 중의약 양성보건서비스발전을 촉진 및 표준화하고, 
중의약 노인건강서비스를 개발, 중의약 의료관광시장을 확대 및 중의약 건강상품 
공급을 활성화

- (중의약분야 개혁 고도화) 중의약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구축, 최신 병원관리 
시스템을 마련하여 중의약 수가 및 의료보험 정책을 개선하고, 중약등록시스템을 
구축하여, 중의약 분야 전반의 개혁 추진을 통해 약 10개의 국가 중의약 종합개혁 
시범구역을 건설

- (중의약 발전 지원 강화) 중의약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, 기층민의 중의약 정보화 
역량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함. 국가중의약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, 중의약법을 
강화하여 중의약법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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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식은 명령,  결정, 지시,  공고,  통고,  통지,  통보,  등의 명칭 다양 
↓

지방성법규 하남성중의약조례
- 지방정부 권력기관이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제정 · 공포하는 규범성 문건(=우리나라 

조례에 해당) 
-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성, 자치구, 직할시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

상무위원회가 제정
- 성 · 자치구·직할시 등 성급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일반 지방성법규와 자치구 · 자치주 · 

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있음
↓

지방정부규장 사천성중의약관리방법
- 성 · 자치구 · 직할시의 각 부, 각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, 행정법규에 근거해 권한범위 내에서 

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
- 성 · 자치구 · 직할시 및 성 · 자치구 · 직할 시 인민정부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

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
↓

지방규범성문건 연태시중의약발전“145”규획에 대한 통지
-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조직이 법정 권한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결정, 명령 등과 

같은 행위규칙으로 행정법규와 규장 이외의 것을 의미
- 일반적으로 결정,  명령,  지시,  행정조치 등의 명칭을 가지는 문건 
- 형식은 명령,  결정, 지시,  공고,  통고,  통지,  통보,  등의 명칭 다양 

  출처 : 중국법령체계. https://world.moleg.go.kr/web/wli/nationReadPage.do?ISO_NTNL_CD=CN(2022.10.30.)
정이근. (2005). 중국법의 規範性文件에 대한 考察. 공법학연구, 6(3), 519-547.

❍ 중국 국무원(国务院)은 <‘14차 5개년’ 국민건강규획(“十四五”国民健康规划)>을 
발표하여 2025년까지 보건 체계의 개혁을 통해 최적의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
중국 국민의 전 생애 주기에 맞춘 전방위적 고품질 건강 서비스를 제공

- ▲중국 특색의 기본 보건의료 제도 개선, ▲중대 질환 및 예측불허의 공중보건 사태 
대응 역량 강화, ▲중의약 고유 경쟁력 제고, ▲헬스케어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, 
▲2020년 대비 1인당 기대수명 1세 연장, ▲동기 대비 1인당 건강수명 연장 등을 목표

- ▲공중보건 보호망 내실화, ▲건강 문제와 영향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, ▲전 
생애 주기에 걸친 건강관리, ▲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, ▲중의약의 계승 및 
발전*, ▲헬스케어 산업 육성, ▲국민 건강 보험 확대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
* ‘90%의 2급 이상의 공립종합병원이 중의 임상과를 설치하도록 한다’라는 수치화된 목표 수립

❍ 중의약발전전략 규획 강요(2016-2030)을 기반으로 정부가 주도하는, 중의학 
육성을 위한 법률·제도적 다양한 정책*을 추진하며, 중의약 서비스의 표준화를 
통한 개선과 국가 주도로 중의약 현대화 연구 추진과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 장려

* 중의약 정책체계 건설규획(2015-2020),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규획(2015-2020), 중의약사업
발전 13.5 규획(2016-2020) 등을 함께 추진

❍ 현재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중의약 발전에 응용되고 있으며, 기존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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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체계와 연계되어 중의약 발전을 위한 최적의 생태 환경이 구축
- '고품질'과 '건강서비스'를 겨냥하여, 중의약 산업 전반을 단순한 품질 향상에서 

생태환경 혁신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중의약 산업의 실적과 
산업 가치의 재평가도 기대

❍ 2020년판 《중화인민공화국 약전》은 제11차 약전위원회 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
심의 통과되어 정식 출시되며,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

- 야생자원 고갈, 상품 부족,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기초연구가 부족한 
품목은 약전에서 제외

- 중약에서는 천산갑(穿山甲), 마두령(馬兜鈴), 천선등(天仙藤), 황련양간환(黃連羊肝丸) 
4개 품목은 제외되었음
* 천산갑(穿山甲)은 야생동물보호, 마두령(馬兜鈴)과 천선등(天仙藤)은 신독성 문제, 황련양간환(黃
連羊肝丸)은 처방 중 야명사(夜明沙, 박쥐류의 똥)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알려졌음

❍ 한약재 산지별 특성을 갖춘 조직배양 시설 구축을 통한 표준화된 한약재 생산
- 중국의 퓨라팜 제약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약재 산지별로 조직배양 

시설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한약재를 생산하고 있음
- 중국 귀주성 내에서만 100여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표준 한약재를 생산하고 

있으며 자체 사용하고 남은 한약재의 경우 전량 수출하고 있음
- 이미 국외 유수 제약회사의 경우 종자 표준화, 조직배양, 산지별 대규모 농장 

운영을 통해서 의약품용 한약재를 생산하고 있음

 

<퓨라팜 제약의 조직배양 시설 및 한약재의 육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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